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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2024.7.12.(금) 10:30, 김인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강원도 춘천시를 방문하여 특강 및 토크콘서트 

등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강원 지역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민족통일협의회 주관 북한이탈

주민 사회 적응 지원 토크쇼에서 장관 영상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관은 7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또한, 장관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밤 10시 50분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합니다.

통일부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을 계기로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이탈주민의 성공과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고, 우리 사회의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합문화를 더욱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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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동해선에 이어서 경의선 철로를 철거하는 동향이 지

금 관측됐다고 하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답변>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 보도된 내용 외에는 추가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으며 관련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습

니다. 다만,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의 차관 지원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에 차관 상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

며 북한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위반하여 이를 철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

소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고 밝히고 탈북민을 보호해 달라는 우

리 정부 권고를 거부했는데요. 혹시 통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

하여 강제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

입니다.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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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